
오늘날 우리나라 선원은 물론이지만, 중국ㆍ일
본 선원도 공양은 하루 세 번이다. 그러나 천 년 전
당송시대에는 아침과 점심으로 하루 두 번만 공양
했다. 오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는 일체 먹지 않았
다. 이것은 부처님 당시의 규범인 오후불식(午後不
食)의 법도를 따른 것이다. 수행승에게 있어서 공
양은 생명을 유지시켜서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
것일 뿐[但療形枯, 爲成道業], 식도락이 아니기 때
문이었다.
선원총림의 창설자 백장회해(720~814)는 공양을

‘재죽이시(齋粥二時, 하루 두 차례)’로 한정했다. 그
사실을 송초(宋初)의 한림학사 양억(楊億)은〈선문
규식(古淸規序)〉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.
“밥(齋)과 죽(粥)으로 마땅히 두 때에 고루 미치
도록 한 것은 절약과 검소에 힘쓰고 법(法, 율장)과
먹는 것이 일치해야함을 표방한 것이다.[齋粥隨宜,
二時均遍者, 務于節儉, 表法食雙運也]”
선원에서 아침 공양은‘조죽(朝粥, 아침엔 죽)’이

라고 하고, 점심 공양은‘오재(午齋, 점심엔 밥)’, 저
녁 공양은‘약석(藥石)’이라고 한다. 아침은 6시, 점
심은 11시, 저녁 공양은 여름엔 5시, 겨울엔 4시 30
분이다. 저녁 공양을‘약석(藥石)’이라고 한 것은
기갈(飢渴)과 허기를 치료하기 위해서라는 뜻이다.
또 저녁엔 죽을 먹었기 때문‘만죽(晩粥)’이라고도
한다.
선원에서 저녁공양을 하게 된 것은 1100년대 무

렵이다.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청규로서 장로 종색
선사가 편찬(1103년)한〈선원청규〉‘호계(護戒)’
장에는, 계를 받은 사람이 지켜야할 사항을 열거하
고 있는데, 거기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.
“다만 부처님 말씀(갏口)만 의지할지언정 함부로
용렬한 무리들의 말을 따르지 말지어다. 먹어서는
안 될 음식(不應食: 마늘, 고기, 파, 우유, 돼지 기름
등)과 공양할 때가 아닌 때[非時]에는 먹[食]는 것
을 엄금한다[但依갏口聖言, 莫擅隨于庸輩, 如不應
食, 非時食, 즁宜嚴禁].
‘비시식(非時食)’이란‘먹을 때[時]가 아닌데
[非] 먹는 것[食]’을 가리킨다. 정오(正午)부터 다
음 날 아침까지가 비시(非時, 먹을 때가 아님)로서,
이는 곧 오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는 일체 공양할
수 없다는 말이다. 1103년까지는 규칙에 의거해 저
녁 공양을 하지 않았다.
그런데 이로부터 100년 후인 1209년 즉 송대 중

후기(북송 말) 무량종수(無量宗壽) 선사가 편찬한
〈입중일용청규(入衆日用淸規)〉에는 저녁에 공양했
음을 암시하는 문구가 나온다. 그것이‘약석(藥石)
이다.
“중료(衆寮, 대중방)로 돌아가 약석(藥石)한다. 각
각 자리로 가서 앉되 먼저 일어나서 음식을 발우에
담지 말라. 소리 높혀 죽반(粥飯)과 짜다 시다(鹽醋)
를 찾지 말라. 공양이 끝나면 중료에서 나간다[歸寮
藥石, 各就案位, 겘得先起盛食. 겘得高聲呼겚粥飯,
鹽醋之類, 食罷出寮].”
또 1264년에 편찬된〈입중수지(入衆須知)〉에도

‘약석’이라는 말이 나온다. 이로 보아 총림에서 저

녁공양을 하기 시작한 것은 1100년대 중반
(1103~1209년 사이)으로 송 중기이고 북송 후기이
다. 〈칙수백장청규〉(1338) ‘대중장’에는 저녁 공양
을‘만죽(晩粥, 저녁 공양은 죽)’이라고 쓰고 있다.
공양을 다른 말로는‘행익(궋益)’이라고 한다. 그

리고‘공양할 때’를‘행익차(궋益次)’라고 하는데,
보조국사(1150~1201)가 지은〈계초심학인문〉에도
나온다. 공양할 때는 4합(盒) 또는 5합으로 된 발우
를 사용한다.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
은 여전히 발우공양을 하고 있는 반면, 중국은 발우
공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. 중국에서는 교회 내
부처럼 긴 책상과 긴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재당(齋
堂, 식당)에서 사발(沙鉢)이나 그릇 두 개를 가지고
공양한다. 중국 불교에서 언제 어느 때 왜 발우공양
이 사라지고 이상한 사발 두 개로 공양하게 되었는
지 잘 알 수는 없지만, 막연히 근대 이후가 아닐까
생각한다. 특히 신해혁명(1911년) 이후 부르조아적
색채가 적지 않게 말살 되면서, 유교를 비롯한 불교
문화도 많은 피해를 보았다. 이 때 청말의 고승인 허
운 화상이나 내과 선사도 수차례 군중 앞에 끌려 나
와 수모를 당했고, 오래된 보이차나 전통 보이차창
도 모두 파괴됐다.
대만 역시 발우공양을 하지 않고 사발 두 개로 공

양한다. 그래서 근래 중국 사찰을 답사한 분들은 한
결같이“발우공양은 우리나라에만 있고 원래 중국
에서는 발우공양을 하지 않았다”고 말하는데, 오늘
날의 현상일 뿐 본래는 발우공양을 했다.
종색 선사가 편찬(1103)한〈선원청규〉1권에는,

공양할 때의 법도와 주의사항, 그리고 발우를 펴고
거두는 예법에 대하여 서술한‘부죽반(赴粥飯, 공양
에 임하여)’장(章)이 있다. 거기에는“발우를 펼 때
[展鉢]는 먼저 합장하라. 다음에는 파복(팂複; 鉢
袋, 발우를 싼 자루)을 풀고, 발식(鉢拭: 鉢巾, 수건)
을 꺼내서 작게 접는다. 시저대(匙콢袋, 수저, 젓가
락 주머니)는 몸 가까이 마주보이는 곳에 가로로 놓
는다. 그런 다음에는 정건(淨巾)을 펴서 무릎 위를
덮는다.(…) 발단(鉢單, 장련상 앞부분)에 발우를 놓
고 두 엄지손가락으로 작은 발우( 子)부터 꺼내어

차례로 놓는다.(…) 소리가 나면 안 된다. 자리가 비
좁으면 3개(三鉢)만 펴도 된다. 어시 발우(頭鉢)는
뒷 쪽(무릎 쪽)에 놓는다”라고 기록하고 있다. 또 공
양 후 발우를 거둘 때에는“두발(頭鉢, 어시 발우)에
물을 받아서 차례로 씻되, 두발 속에다가 작은 발우
를 씻어서는 안 된다”고 주의를 주고 있다. 앞의 내
용을 본다면 분명 발우 4개를 사용했음을 확인할
수 있다.
발우공양을 시작할 때 처음 받는 물을‘정수(淨

水)’라고 한다. 그리고 발우 씻은 물, 즉 세발(洗鉢)
한 물은‘절수(折水)’라고 하고, 받는 물통을‘절수

통(折水桶)’이라고 한다. ‘절수’라고 하는 까닭은
발우를 씻은 다음 반절(半折)은 버리지만, 밑에 반
절(半折)은 밥 티나 고춧가루 티 등이 있으므로, 그
것을 마시기 때문이다.
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받는 물과 세발한 물 모두

‘천수물’이라고 하고, 세발한 물을 받아서 버리는
통을‘천수통’이라고 하는데, 〈선원청규〉와〈칙수
백장청규〉그리고〈선림상기전〉등 선문헌 그 어디
에도 그런 말은 없다. 또‘퇴수물(退水-)’이라는 말
을 사용하기도 하는데, 이 역시 없는 말이다. 천수
물, 천수통은 절수(折水)와 절수통(折水桶)의 와전
이 아니면 분명 우리나라에서 생긴 말일 것이다. 발
우의 비속어가‘바리때’‘바루때’인데도 아어(雅
語)처럼 사용해 오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, 이
역시 그 하나가 아닐까 생각된다.
‘절수’를‘천수물’이라고 한 곳은 1961년에 간행
된 운허 스님 편〈불교사전〉이다. 844쪽 천수수(千
手水) 항목에는“스님들이 공양할 때에 먼저 받아
놓은 맑은 물. 이 물로 발우와 수저를 씻은 뒤 한곳
에 모아서 아귀(餓鬼)들에게 주어 먹게 함. 이 물을
천수물이라고 하는 것은, 절에서 큰 방 천정에 천수
주(千手呪)를 써 붙여서, 그 글이 받아 놓은 물에 비
치게 하고, 이 비치는 천수주의 신력으로 물이 감로
수와 같이 되어 아귀에게 주어서 그들이 받아 마셔
도, 그것이 불로 변하여 고통을 받는 일이 없이 능히
배고프고 목마름을 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천수물

이라 한다 함”라고 하여 세발수를 천수물이라고 설
명하고 있다.
그러나 앞에서도 설명했지만, 〈선학사전〉〈칙수

백장청규〉등 선문헌 그 어디에도 세발한 물을‘천
수물’이라고 하고, 그 물통을‘천수통’이라고 한다
는 말은 일언반구도 찾아볼 수 없다.
다음은 고증이다. 〈칙수백장청규〉‘주지장’에

는 세발수를‘절수(折水)’라고 표기하고 있다. 또
⌜대중장⌟에는‘절발수(折鉢水)’라고 표기하고 있

다. 그리고⌜대중장⌟세발법(洗鉢法)에는“발우를
씻을 때에는 먼저 두발(頭鉢, 어시 발우)에 물을
붓는다. 그리고 작은 발우부터 차례대로 씻되, 두
발 안에서 수저와 작은 발우를 씻지 말라. (…) 더
운 물로 발우를 씻지 말라(나중에 아귀에게 주므
로). 절수(折水)하기 전에 개슬건(蓋膝巾, 무릅 덮
은 수건. 淨巾)을 거두지 말라. (…) 절수(折水)를
할 때는 마음 속으로 게송을 외우되, ‘나의 이 세
발수는 하늘의 감로수와 같다. 아귀에게 주노니
모두 다 포만(飽滿)함을 얻을 지어다. 옴 마휴라세
사바하’”

세발수를‘절수’라고 한데는 고사가 하나 있다.
중국 오대산 화엄도량에 지봉(志峰) 선사라는 고승
이 있었다. 어느 날 선사가 보현전(普賢殿)에서 좌
선을 하고 있는데, 어떤 신(神)이 무릅을 끓고 스님
앞에 나타났기에 지봉 선사가 물었다. “그대는 누구
요.”“저는 호계신(護戒神)입니다.”“그렇소. 나에게
오랜 허물이 하나 있는데 아직까지 고치지 못했소.
그대는 그것을 알고 있소.”호계신이 말했다. “스님
께 무슨 허물이 있겠사옵니까? 다만 작은 허물이 하
나 있을 뿐입니다.”“무엇이오.”“스님, 발우를 씻은
물(折鉢水)도 시주물(施主物)입니다. 스님께서는 매
번 다 쏟아 버리는데, 옳은 법이 아닙니다”라고 말
을 마치고는 홀연히 사라졌다. 그후 지봉 선사는 세
발수를 버리지 않고 모두 다 마셨는데, 위장병이 생
겼으나 10년 만에 저절로 완쾌됐다.”(〈선림상기전〉
20권 절수통(折水桶))
이후 세발한 물에도 시주물의 일부가 들어가 있

으므로 반절(半折) 상층 부분은 절수통에 쏟았지
만, 하층 부분의 반절은 마
시게 되었는데(이것은 우리
나라에서도 같음), 그 이후
세발한 물을‘절수(折水)’
라고 하고, 그 물을 받아 담
는 통을‘절수통’이라고 하
게 되었다.

1000년 전 그곳과 오늘 (24)

공양ㆍ발우공양

윤창화의선원총림을가다 스님, 발우 씻은 물도 시주물 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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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인사템플스테이참가자들이발우공양을하고있다.

공양은 생명유지 수단일 뿐

당·송 시대 까지는 조석 공양만

발우공양은 한국·일본서만

중국은 사발 그대로 공양


